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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서구 일변도의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찾아내기 우1해, 우리나라 및 동 

양의 다양한 고전位典) - a ) 유가 전서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 

蒙先習) 」， 「논어 (■語)」, 「맹자結子)」， 「순자筒子)」와， (2) 도가 전서인 「도덕경 (道德IS) 

-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추출된 전통적인 교수-학습의 원리를 도덕과 교육 내용과 관련지어 활 

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일부의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 (古典) 자체만의 분석으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 

인 흐름 및 절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어떤 방향으로，어떤 지도 원리 하에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전 속에서도 현대 교육 

학 이론에서 강조되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지도 원리가 상당한 정도 발견되었으며，오늘날의 산업 

사회에서 뿐 아니라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덕교육을 위한 접근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石/어 : 도덕과 교수-학습 원리, 무위 (無爲)，예 (禮) 에 의한 교화, 곧思과 욕 ■̂의 절제，기본생 

활습관, 효의 실천, 단계의 발달, 통 ■̂적 접근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해보면 지금까지도 교육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수많은 교수-학습 방법이 무색할 정도로 교실 수업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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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1X 서구 선진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교육 사조나 방법들이 국내에 보급되는 속도 
는 그 어느 니-라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그 대부분이 하나의 유행으로 지나칠 뿐 제 

대로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려 교실 수업의 질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특히 미국 교육 이론의 실험장이라고 자조적인 

비난을 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서양의 교육 사조와 교육 방법에 맹목적으로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우리 

나라 및 동양 사회의 전통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된 다양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건강을 위한 식생활에 있어서 4신토불이’가 필요하듯이，도 

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토불이가 요청된다고 보여진다.

도덕과 교육은 이제 독립 교과로 설정된 지 약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공 

과(•班妙를 이즉하였지만，지금까지는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덕 교육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데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서구의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 이 
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과 더불어 우리의 오랜 토양 속에서 발전되어 

온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동양의 다양한 고전(A 뻐 중 - 유가전서인 「소학(小 

m 1, 1명심보감(明녀® i , 1동몽선습(市象光約h , 1논어(論巧 i ， 1맹자(▲丁) U 1순자(街

丁)」와，도가 전서인 「도덕경(i_ 」 - 속에 나타나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들을 찾아내 
고，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로 일반화하는 방안윤 탐색하 

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제한점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읍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첫째，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古判 - 유가전서인 1소학(，K我」, 1명 심 보 감 (明 스 _」，

1동몽선습(각iS휫몌11， 1논어(▲ :목 I， 1맹자(iSiT) I ， 1순자("SD I 와，도가 전서인 1도덕경(발 

德！®」 - 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과 교육의 원리 및 방법 관련 아이디어름 추출한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r도덕경c m 鐵 」에 니-타난 시-상이 우리의 의식 심저(公政를 움직이

1) 본 연구자가 2001년도 서울시내 2◦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평가를 실시하면서 관찰한 결과 

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업이 교사 중심의 강의식이다. 교단선진화 작업에 의해 일부 수업에서는 

KT활용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그것 또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왜냐하면【이 용  수업이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보완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유도하 

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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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우리의 도덕(철학), 종교, 예술,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다. 공자의 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생활에서 양(陽적인 외면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면, 노자의 형이 
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은 우리 생활에서 음(陰적인 내면 세계를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유가 고전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도덕경』에 대한 탐색은 그 나 

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추출된 전통적인 교수-학습의 원리를 도덕과 교육 내용과 관련지어 활용 방안을 제 

시해 본다.

그러나 일부의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亞均 자체만의 분석으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 

법의 구체적인 흐름 및 절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어떤 방향으로，어떤 지도 원리 
하에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연구 
는 2차 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아이디어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상의 문제가 따 

를 수도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셔께 중 유가전서인 「소학(小했」， 「명심보감 

「동몽선습(&熟潮)」, 「논어(■평」, 「맹자( ▲ 0 」, 「순자齡7)」와, 도가 전서 인 「도덕 경植 

德！寒」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하여 도덕 교육적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탐색하 
였다. 전통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도덕과 교수-학 

습의 원리 관련 문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으며，그 인용 문구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여 

현대에도 효과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분야와 동양 고전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통 
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검토하였다.

n . 『소학』 ，『동몽선습』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우리나라 및 동양 고전 중 먼저, 『소학』과 ■동몽선습』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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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학(시행』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1소학』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상낭하고 공손한 태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

1소학(小훠j  에 의하면，예의는 개인적인 몸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이것을 바르 

게 한 뒤에야 인간의 윤리 질서가 바로 잡히고 따라서 사회 생활의 규범이 확립된다고 한다. 

즉，“ 예의는 얼굴과 몸이 바르고( Ih_  낯빛이 온 화 하 여 (.顔 ^ 말소리가 순한(辭업IW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진다/'고 한다. 또한 “ 얼굴빛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경건하게 되는 것이니，아 
침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옥과 띠를 반드시 정제하여야 한다.” ( 」小쨘• 明，歲센Ijj; 

이기석 역해, 1981, m 쪽)고 한다.

제7차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이나 도덕과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과 예질 생활을 통해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현행 바른 

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소학(小워』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 

라는 강조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본성好性을 따르도록 하라.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성，성에 따르는 것을 도，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刀if?之■生 뛰:t 之js fi 즉，성(的은 지극히 선한 것으로서 모든 사물에 대응하
는 도리가 갖추어져 있다. 성에 좇아서 행한다면 곧 인간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질을 각각 달리 하여서 총명한 자는 성에 좇아서 인간의 길을 가겠지민-，어리석은 
자는 갈 바롤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성인C-H切이 나와서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할 도리롤 

밝혀 놓았으니, 이것이 가르침이다.2)라고 하여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J學_ 立|知 ; 이 기석 역해, 1981，13쪽).

이는 ‘휴먼 모덴링(human modeling)’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과 

정 및 교과서에서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 주라.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어릴 때의 교육이 그 사람의 일생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幼T_ 常視

2) 이 글에서 성(性!은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그 내용의 법위는 성선설(性善I®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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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 i i必止八 不獨■ ( ； 이기석 역해，1981. 19쪽). “ 맹자가 어릴 적에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그 어머니는 장난 
삼아 너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장난삼아 한 말을 뉘우치고 곧 그 돼지 

를 잡은 집을 찾아가 고기를 사다가 맹자를 먹였다.”고 한다(이기석 역해，20쪽).

이는 교사나 부모가 언행일치(H行-子分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은 약속이라도 학 

생이나 자녀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도덕교육의 효과를 제 
고시킬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교사와 부모 등 웃어른의 신뢰성 있는 행동이 아동의 도덕 

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반 
듀라(Bandura, 1977)도 학습에 있어서 관찰과 모델링(model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바른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시켜라.

"시(해라는 것은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노래라는 것은 가락을 붙여서 길게 말하는 
것이며, 소리라는 것은 말음 길게 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고，율(ft) 이라는 것은 소리가 험 

화(版따한 것이다. 팔음(八f，)4)이 잘 조화되어 서로 조화를 잃는 일이 없으면 신(.神과 사람 
이 모두 화순好_하게 될 것이다.” ( 이방사務 ; 이기석 역해，1981. 22, 23쪽).

이 말은，바른 음악이 정서벼1前를 순화하며 인격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t 어(論飛』에도 나오는 말이다. 즉，도덕교육에 있어서의 언어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시와 

읍악 등을 통한 정서교육Cf務懷_ 을 도덕교육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순 자 (ᄈ 도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의 개발과 그것의 조절을 위한 정서교육，특히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음 
악교육을 강조한다(박재주，2000, 318쪽).

이는 『소학W취 .「에서의 1바른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시켜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자료에서 시와 음악을 도 

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어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쳐라.

인간성 있는 사람이 학문을 하여야만 그 학문이 바른 학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 지식을 쌓는다면 도리어 세상에 해독을 끼친다. 3 4

3) 덕이란，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 규범이 사람에게 반아큼여져，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비교적 고정화된 내적 힘으로 성향화될 형성되는 것이다.

4) 필•음(A音！이란，여덟 가지 소리，즉 쇠， 줄，대，박，흙，가죽，나무 등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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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자(孔ᄁ는 “착한 행실을 하고 나서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o n f i : 行슈餘由 

■ ■ .幻 ” 라는 것이다( 『小學•立熟 ; 이기석 역해，1981. 26쪽).
요즘 학생들은 3R’s를 비롯한 국, 영, 수 등 도구 과목을 배우느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도덕적(niwal)이기를 바라 
기보다는 뛰어난(excellent) 아동이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차우규，1997). 이런 상황에서 “ 어 

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쳐라” 라는 공자의 말은 깊이 읍미해 볼 필요가 있다.

바. 가정과의 연계적인 노력을 중시하라.

“ •■여형공은 안으로 그 부모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밖으로 초천지 선생의 독실한 교화 
와 지도를 받았으며, 자신 또한 배운 바를 독실히 실천하여서 마침내 덕행이 높은 큰 인물 

이 되었다.，，즉，부모，스승，학생 본인 삼자(三德의 성의가 합치는 곳에 한 사람의 인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안에 현명한 부형이 없고，밖에 엄격한 스승과 벗이 없이 능히 성취하는 자는 

드물다(.Adt f W 父兄 外 _ « 友  成者少、貧 이  말은 부모，스승，본인 삼자의 성의기- 합

치되는 곳에 한 사람의 인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박뿌• 商刀 ; 이기석 역해，198L 241).
도덕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부모와의 유 

기적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의 방법의 하나로 연계 모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고，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새물결 운동 

을 전개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사. 예(禮가 아닌 것은 관심 두지 마라.

공자는 사욕(起織을 극복하여서 바른 도리(逆뛴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 예(觸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듣지 말고，말하지 말고，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어學•敬 
身! ； 이기석 역해, 1981. 106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禮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극기(此j 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_1자녀 가정이 많아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참도록 하기보다는 
아무 계한 없이 표출하고 충족하도록 권장하여 여러 생활면에서 예에 어긋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앞으로의 도덕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극기복례 

(!吐크i 聲’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랩을 좁더 많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남의 잘못을 관용하라.

범충선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어도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비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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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있어도 자기를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항상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하 

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즉，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잘못을 꾸짖는 데 밝고 남의 잘못을 관 

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1小1꿋■高5』； 이기석 역해，1981. 247).

자신의 잘못을 꾸짓고 남의 잘못에 관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 
며 마읍을 되새기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 

교 『도덕』 교과서에 ‘마음에 새겨봅시다’ 라는 활동음 매 제계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 

서를 구성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 1999).

2. »동 몽 선 습 習 속 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모든 행실의 근본인 효(孝를 실천하라.

“오륜(때命은 하늘이 마련한 법칙이요, 사람의 도리로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 
람의 행실은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오직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밤 

에는 잠자리롤 정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하며，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밖에서 돌 
아오면 반드시 뭐는다, .•부모가 계시면 그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극진히 하며，병드시면 근심을 다하고，들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제사에는 엄숙함을 다한 

다.”( ； 이 기석 역해，1982, 56, 57쪽).

이 글에 의하면，사람의 행실은 오륜(五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효도(용逆가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즉，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른을 공경하고，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하며，벗 시-이에 믿읍이 있고，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한다.
제7차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효에 대한 내용은 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 

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로효친(敬&與閉) 사상이 점차 약해지 

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려면 

이러한 효(孝) 교육이 가장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의 실천 방법도 과거의 낡은 
관습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참 의미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몸가짐을 바르고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라.

“ •■무릇 남의 지-제된 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나직이 하고 숨을 가라 앉혀서 말을 상세하 
고 느리게 할 것이요，큰 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 된다. 부모나 웃 

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이 있으면 다만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일 뿐, 함부로 의논(務 

論해서는 안 된다. 혹 어른의 말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시비(兄相를 가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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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경과되어 어른의 마음이 좀 풀리기를 기다려 조용조용히 말씀드려서 어른의 기분 

을 손상하거나 뜻을 거슬리지 않고 해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어른의 마음을 손상하 

거나 거슬리지 않고 사리 (:4四1가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다.…”( 『市蒙先fl •帝 ■紋 n』 ； 이기석 
역해，1982, 192-196쪽).

이는 『소학W취 』의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께 허물이 있다고 하여 무례하고 성급하게 비난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며, 부모님의 상황을 살펴가며 예의를 다해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1자 

녀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 부모를 포함한 웃어른께 대하는 바른 태도를 역할체험을 통 

해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 행하여야 할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라.

“무릇 자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 떠들고 싸우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무익(M S 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앉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여미어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_•” ( 『市蒙先fl • 帝 蒙 ; 이기석 역해, 1982, 203-209쪽)

이렇듯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 

른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과용도서에서 매 제재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위 실천력을 제고시 

키기 위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행위 실습 모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M . 『논어』, 『맹자겹 , 『순고h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t 학습의

원리

1. 논어 (i鑛회』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배움(學과 생각(思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라.

공 자 分 는  “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견식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학문이 확고하지 못하다(，_ 犯、則푀，四 ■ 훼 ，r ( ； 박재주, 2000, 90쪽)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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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오로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오로지 생각만 하고 배우 

지 않으면 위험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였고(교육 

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판단력 신장에만 중점을 두었던 의무 유리 혹은 
규칙 윤리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덕 교육적 접근이 다시 각광을 받았다.

나. 단계적으로 꾸준히 도덕성을 키워가도록 하라.

공자는 “나는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서른에 스스로 서게 되었으며，마흔에 모든 

사리에 의혹이 없었고, 쉰에는 천명을 알았으며，예순에는 천명에 따라 실천할 수 있게 되었 

고，일흔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도 법규를 넘지 않았다(유I有 示 짠  一 I而左 미 
七I내惑 Wrh■防 命  入베|阿_ -匕 ᅦ 可 秋 시 « |『( 1論语-潮知 ; 박재주，2000, 90-92쪽) 라고 

말한다. 이것은 도덕 수양이 장기성(f i » 성과 단계성여地ft十)을 가지고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것이며，눈앞의 이해관계나 물질생활의 만족에만 뜻을 두어서는 안 

되며，장래의 고차원적인 정신생활에 뜻을 두고, 뜻음 가지기를 한결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학생들의 도덕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각 개인 

혹은 집단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이를 토대로 단계적이고 지속 

적인 교육적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초,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도덕과 교육성취도 검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 욕망을 극복하도록 하라.

공자는 “군 자 (奸 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小/〇은 남에게서 구한다況t  신端c  小人 求 

前凡”( 렇巧•種16公「; 박재주，2000, 93쪽)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 언제나 자기의 언행이 예의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는 뜻이다. 즉，항상 자기를 감 
독하여 객관적 도(植)에 따르는 내재적 자각( D覺)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7차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자 

신의 행동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기 평가표’를 만들어 여러 

내용 영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라.

공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곧 

허물이다好， j幻'戰; » 破  ®關改3.”라고 말한다( 모儒유•획的， ■ •樹 處 幻 ; 박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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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4쪽). 공자는 잘못을 고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덕 수양의 과정을 개과천선 

(改 ®P I 의 과정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이 시-회 생활을 하면서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실수 
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지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소학.「의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남의 잘못을 관용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좁더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허물을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잘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고 스스로 깨닫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재능에 맞게 가르쳐라.

공자는 제자듣의 개별적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그듬의 재능에 맞게 지 도 (_靈效해야 함 
을 강조하였다( 헒誌•過此 ; 박재주，2000, 94-97쪽). 즉，공자는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지 않 

고 제자들의 구체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맥락(■部 속에서 그들의 성격과 재능(才胞을 계발 

(科發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그는 성격과 재능에 맞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민 

저 학생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고，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듣고，그의 행동을 관찰( _ 하여 언행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 관련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그는 학습자의 수준별幻<準別 지도 혹은 개인차(個人浴를 고려한 교수­
학습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잠재능력을 계발(醫發하도록 유도하라.

공자는 “배우는 사람이 발분하지 않으면 그를 열어주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으며，한 모통이를 가르쳐 주어 세 모통이로 돌아와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 주지 않는다C4해 우 禮  허 小 以 거 W反매竹故” 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지식 

(知1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또 

도덕적 수양에 힘쓰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그에 있어서 도덕교육의 과정은 도덕적 지 

식을 이해하고 도덕관념을 형성하는 1자기 주도적 탐색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fi누 
術面 ; 박재주, 2000,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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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들에게 솔선수범 하라.

공자는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그 몸이 바르지 아니하면 비록 명령해 

도 좇지 않는다(K身止 不令iflifT K身不止 5鮮不從.’，( 『論 il ■ m  ; 박재주，2000, ■쪽 )라 고  말 
한다. 교사는 학생의 표상이기 때문에 한 마디의 말과 한 번의 조그마한 행동도 모두 학생 

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공자는 ‘말을 통한 가르침(竹5之 
激’과 ‘몸으로의 가르침(，g :쇼a ’을 학께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소학W혁 』의 ‘성인(펩시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 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맹자(줌子)』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선한 본성을 잘 지키고 키우도록 하라.

맹자는 “ 학문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풀어놓은 마음을 찾을 따 름 이 다 (.에 ^fiM世 米W政心 
삐  라고 하였다( 仏子• 告子 I-J ; 박재주，2000, 180쪽). 그리하여 맹자(i 버는 마음(선한 본 

성)을 잃지 않고 보존하여 확충하는 것이 도덕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休L菌件). 이는 우 

리가 선한 본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마음을 보존함은 풀어놓은 마음을 찾음 

(求故□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본성에 관한 성선설의 입장에서 도덕교육의 방법을 논한 것이며，이는 후에 
나올 순자의 성악설과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의지를 단련시켜라.

맹자는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生！起 而：nT技?;强£).，，라고 말한다( 『I유f  •告f f 』; 
박재주，2000, 185쪽). 그가 선험적(先_  도덕의식을 강조하지만，이는 반드시 ‘실천적 단린 

減親T 을 통해 발전되고 확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맹자는 역사적으로 전해지 

는 요순，관중 등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선발되 
었다고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천적 단련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봉사활동과 체험학습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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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끈기 있게 정진하도록 하라.

맹자는 도덕교육은，지식교육의 경우와 달리，총명함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전심전력(全6 

■:7法T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즉，그는 1한가지 마음으로 전력하여 뜻을 이룰 것，(4R 致 

志을 강조한다. 그래서 “ 산골의 작은 길은 잠깐 동안만이라도 다니면 길이 생기고，잠시라도 

다니지 않으면 곧 잡초가 자라 길이 없어진다.”( ; 박재주，2000, 186, 187쪽)라

고 하여 행위에는 반드시 항상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이는 공자가 5는어(3語l i  에서 공자가 ‘도덕 수양이 장 기 성 (_병 을  가지고 평생동안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라. 도덕성은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맹자는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흐르지 못히-니，군자는 도에 뜻이 있더라 

도 문장을 이부지 못하면 통달하지 못한다.” ( 子 • 士5 卜』; 박재주，2000, 188쪽)라고 하여 

도덕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계를 뛰어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 

한다.
이는 공자가 1논어偏i部』에서 도덕 수양이 단계성(段®件)을 가지고 평생동안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함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마.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되라.

유교(f,橋던에서의 도덕수양은 성현의 언행에 따라 몸음 닦고 덕(懷을 이루는데 있기 때문 

에, 스승의 자질은 학문과 덕망을 경비하여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즉， 밝은 것으로 사락을 밝게 해야 하며，그 어두운 것으로 사람을 밝게 하려고 해서 

는 안 된다.”( 『‘ 子■■으見下」; 박재주，2000, 192쪽)고 하여，남을 가르쳐 이끌기 위해서는 먼 

저 자기를 밝혀야 함음 강조하였다.

이는 1소학(小찟』의 '성인(聖/〇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 및 1는 어 ( 論 의  ᅳ학생들 

에게 솔선수범 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드(Freud, 1965)와 같은 정신분 

석학자도 이 점을 강조하여 “부모，교사，기타 중요한 권위적 존재들은 사회직 권위의 대변 

자가 되어 옳고 그른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자아와 바람직한 

초자아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택휘 •유병열， 
2001, 248쪽)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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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자(音러』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순자( _ 에 의하면，“ 성(聖!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쌓을 

수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될 수는 있으나 억지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화 ; 
박재주，2000, 305쪽)라고 하여 사람은 알 수 있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다만 

이것은 노력윤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며，최종적인 성취까지 보장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이는 1논어(論⑬j 에서 ‘도덕 수양이 장기성(_廣5理)과 단계성(强制由을 가지고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밝힌 것’ 및 께자(▲전」에서 말하는 1끈기 있게 정진하도록 하 

라.’ 와 유사하다.

나.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라.

순자에 의하면，“군자는 반드시 마을을 가려서 거주하고，… 사악하고 치우친 것을 막고 

알맞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즉，그는 ‘좋은 환경과 습속은 인간 

의 품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다( ^)7_‘ »/훠 ; 박재주，2000에서 재인용).

다. 예(禮에 의해 교화하라.

순자는 여ᅵ(# )에 의한 교화(敎抑름 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쇠는 숫돌에 갈 
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이니，군자가 널리 배우고 날마다 세 번씩 자기 몸윤 살핀다면 슬기는 

밝아지고 행실에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前子■制% ; 박재주，2000. 307쪽). 특 

히 그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바르고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위는 
아래의 근본이니，위가 선명하년 다스려져 분별이 있고, 위가 곧고 성실하년 아래가 정성스 

럼고 충실하며，위가 공정하면 아래가 솔직하기 쉽다.，’( r&T ■ iHtwr ； 박재주，2000. 307쪽)고 

하였다.

이는 논어』의 ‘ '니一塔과『소학』에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무시하라.’와 유사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1바른생활』과에서 기본생활습관 및 기본 예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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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을 통해 완성하라.

순자는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며，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아는 것은 행하는 것보다 못하니，배움은 행에 이르러서 먹춘다. 즉，그에게 있 

어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은 배움(學 - 시-고(助 - 행위(付의 통합 과정이다.” 라고 하여( 『前 

广•備功 ; 박재주，2000, 308, 309쪽)，‘나면서부터 아는 것’(« 내 을  인정하지 않고，'배워서 

아는 것’(제 I加!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배우고 안다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는 

바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인지, 정의，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 
다,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도덕과 교수-학습모형으로 봉사학습모형, 배려모형，행위실 

습 모형 등이 새로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교육부，1999).

마. 도덕적 행동이 부단히 쌓이도록 지도하라.

순자는 사람의 도덕성은 부단히 쌓여서 높여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즉，배우고 익히는 것 

은 쌓임의 과정이기 때문에，늘 그러한 마음(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배움을 조각에 비 

유한다. “ 새기다가 중단하면 썩은 나무도 조각하지 못하며, 새기고 새기면서 중단하지 않으 
면 돌이나 쇠도 조각될 것이다.”( 『I瓦f  • ■워  ； 박재주, 2000, 313쪽)

이는 」논 어 ( 論 에 서  도덕성이 누적적이고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말과 유사한 내 

용이라고 할 수 있다.

IV . 『도덕경』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동양 고전 중 도교 사상의 기본서인 1보덕경(逆觸約J 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 
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함이 없는 함 爲 를  실천하도록 하라.

『도 덕 경 ( 植 ® 에 서 는  성인(깩/〇을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본다. 함이 없는 지 
경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하 무위란 가만히 앉아서 무위 도식하거나 빈둥 

거린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무위란 보통 인간사에서 발견되는 인위적 행위, 과장된 행위， 5

5) “ ■■不可爲世 爲_!之 執者失之…'  “…以至於無S 無爲if商!奸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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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행위，쓸데없는 행위，남을 의식하고 남 보라고 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 행위, 부산하 

게 설치는 행위, 억지로 하는 행위, 남의 일에 간섭하는 행위, 함부로 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자연스런 행위6;>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어서 자 

기가 하는 행동이 구태여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행동이 바로 ‘함이 없는 함(無浪선:환’ 이다 

(老T 원전 • 오강남 풀이，1995).

나. 이원론적 세계관을 벗어 던지고 양극(雨轉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하라.

내 손의 손가락이 길다고 할 때, 그 길다고 하는 것이 내 손가락 자체에 본질직으로 들 

어 있는 성질로 보는 것이 보통의 상식적 관찰이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본질적 
사고(csscntialist view) ’라 할 수 있다, 반면 내 손가락이 길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 

니라 오로지 서로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손가락이 길 수도 있고 동 

시에 짧을 수도 있다는 것，길고 짧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비본질적 
사고(nonessendalist view)’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반대나 모순처럼 보이는 개념들이 서로 다 

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 고정된 성질로 파악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이 

원론적 세계파을 벗고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는 양극의 조화7：>를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老T' 원전 • 오강남 풀이，1995).

다. 주객( » 을 분리하려는 분별 지(分期知를 버리도록 하라.

주객 분리의 분별지는 결국 욕심을 낳고，나아가 자꾸만 함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덤비 

게 만든다. 따라서 도의 길은 이런 분별적 지식을 버리는 과정이다(爲fiRiB. 즉，노자는 일상 

적 지식을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상 

적 지식을 넘어서는 참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일상적 지식이 

주는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老T  원전 •오강남 풀 
이，1995).

라. 욕심을 비워 실상( _  계를 직관하도록 하라.

도(道)는 텅 빈 그릇과 같이 비어서 만물이 그리 들어가도 차고 넘치는 일이 없다고 한 
다. 따라서 도를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실상c理ft) 의 세계인 무(i §의 세계로 들어가야

6) 부자연스러운 행동의 역효과에 대해 노자(老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발 끝으로 서는 사람 

온 단단히 설 수 없고，다리름 너부 벌리는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름 드러내려는 사람은 

밝게 빛날 수 없고，스스로 외롭다 하는 사람은 돈보일 수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스스로 쁨내는 사람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7) 숫P많ft 삐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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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轉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헛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 

으로 존재하는 유(付의 세계가 아니라는 뜻에서의 무(轉이다. 만일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실 

상계의 신비를 직관하게 되지만，욕심을 가지고 사는 한 눈 앞에 나타나는 현상계만을 감지 
하고 살뿐이라고 강조한다(玄/- 원전 •오강남 풀이, 1995).

마.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 鐵을 실천하도록 하라.

성인料씨은 “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奸F?之勤”을 가르친다고 한다. 궁극적 실재는 체험의 

영역이지，사변적으로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캐내려는 지적인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인 노력은 오히려 궁극 실재에 대한 체험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V I. 결론

이 연구는 서구 중심의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서 의미 있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으로 찾아내기 

위해，우리나라 및 동양의 다양한 고전(古， - 유가 전서인 소학(小勢, 명심보감(njK遺f§, 동 

몽 선 습 ( : 帝 ■ 先 논 어 전 ，맹 자 순 자 南 1方와, 도거 전서인 도덕경(達務행 - 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관련 아이 

디어들을 풍부히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동양 고전 속에 나타난 도덕 
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관련 아이디어들을 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小했』에서는，(1)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 등 기본 생활 습관의 중시 (2) 성인 

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 (3)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것 (4) 바른 음악을 통한 정서 

순화 (5) 어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칠 것 (6) 삼자(부모，스승，학생)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 강조 (7) 예가 아닌 것은 무시할 것 (8) 자신의 잘못을 꾸짓되 남의 잘못에는 관용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동몽선습(£5蒙先留I』에서는, (1) 모든 행실의 근본인 효를 실천할 것 (2) 몸가짐을 
바르고 단정히 할 것 (3) 바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는어G■편』에서는，(1) 배움과 생각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것 (2) 단계적으로 꾸준 

히 도덕성을 키울 것 (3) 자신의 마음을 살펴 욕망을 극복할 것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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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나갈 것 (5)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재능에 맞게 지도할 것 (6)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유도할 것 (6) 학생들에게 솔선수범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넷째， 『맹 자 (혜  에서는，선한 본성을 잘 지키고 키우도록 할 것 (2) 의지를 단련시킬 
것 (3) 끈기 있게 정진하도록 할 것 (4) 단계적인 발달을 염두에 두고 지도할 것 (5) 학생들 

에게 도덕적 모범이 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r순자며的」에서는，(1)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할 것 料 좋은 교육 환 
경을 만들 것 (3) 예(13에 의해 교화할 것 (4)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 완 

성할 것 (5) 도덕적인 행동이 부단히 쌓이도록 할 것 (6) 무절제한 감정과 방만한 욕망을 절 

제하도록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도덕경(通德©』에서는, (1) 함이 없는 함(無爲之爲의 실천 (2) 이원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양극(14#雨의 조화 추구 (3) 주객(4성을 분리하는 분별 지(分i他대를 버릴 것 (4) 욕심 

을 비워 실상(實바 계를 직관할 것 (5)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小3 之勤을 실천할 것 등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부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占明 분석을 통해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니-，방법적인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흐름 및 절차를 파악하기란 매 
우 어려웠으며，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도 원리 하에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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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the instruction-learning principles in moral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and the Oriental 'Great Books7

W o o -K y u  C h a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and the Oriental ‘The Great 
Books’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Western-centered teaching-learning 
in moral education and to 社nd out the significantly and generally useful principles 
and methods in the teaching- learning of moral education in our coun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oh_ak(，J ■ ’ emphasizes 
(1) The importance of basic manners, (2) To follows the Great Sage’s instruction， 

(3) To be honest, (4) To purify emotion through good music, (5) To let children 
start to learn after acquiring good behaviors， (6) To cooperate with parents, 
teacher, and students， and (7) To exhort oneself and be gracious to others’ 
mistakes.

‘Dongmongsunseup(4■ 는§ ) ’ implies to (1) Practice the filial piety that is a basis of 
every behaviors, (2) Be smart and be good，(3) Act according to good behavior code.

‘Non-uli(■■普’ by Confucius emphasizes to (1) Teach learning and thinking 
together, (2) Develop morality in sequence and consistently, (3) Overcome ardent 
desires through reflection, (4) Lead students to develop their dominant capacity， 

and (5) Be good model.
‘Mencius(：료:구)’ stresses to (1) Cultivate the good nature, (2) Train the will, (3) 

Consider the sequent development, and (4) Be a good model.
‘Soon-Jat^if子)’ emphasizes to (1) Make good educational circumstances, (2) 

Indoctrinate students in courtesy(Ye)，(3) Complete learning and knowing through 
acting, (4) Let students cumulate the moral behavior constantly， and (5) Restrain 
themselves their temper and desires.

‘Doduk-kyeong(道Jg©’ emphasizes to (1) Actoin of non-action (2) Harmony of both 
extremities (3) Throwing away knowledge dividing subject from object (4) To intuite 
real world by empting greeds (5) practice of teaching via no word.

Key Words : principle of moral teaching-learning, trying without trying， 

indoctrination of courtesy, temperance of emotion and desire， basic habit of li 
practice of filial piety, development of stage, integr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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